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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이용하세요!

- 개정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의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

으로 청년농업인은 물론 전업농업인의 지원 혜택을 늘려 「맞춤형 농지지

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지난 6월 5일 완료하고,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본

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주요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농업인의 영농규

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

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이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인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서는 경영규모가 6ha 이상인 전업농업

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한다. 10ha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

임대 규모를 15ha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하여 농지

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하였으나, 대상 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대

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목소

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의 예

산은 전년 대비 각 40%, 28%, 132% 증액한 1조 7백억 원, 741억 원, 

495억 원으로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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